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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“화재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은 소방

관 2명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”라고 밝혔다.

□ 주인공은 서울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이동석 소방장(38세)과

충무로119안전센터 박세왕 소방사(28세)이다.

□ 서울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 소방장과 박 소방사는 27일 오전 8

시쯤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동료들과 함께 현장

으로 지체없이 출동했다.

□ 화재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즉시 해당 오피스텔 건물의 계단

을 이용하여 발화층으로 추정되는 7층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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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마 뚫고 시민 구조한 소방관…시민 생명 안전하게 구조

- 서울중부소방서소속소방관2명, 오피스텔화재로고립된시민생명구해

- 인명 수색 중 적재물 밑에 깔려 있던 요구조자 발견 후 지체없이 구조

- “소방관이라면누구나해야했던일…시민의안전과생명보호에최선다할터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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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오피스텔 내부를 수색하던 중 적재물 밑에 깔

려 있던 시민 1명(남성, 50대)을 발견했다.

□ 상황의 긴박함을 인식한 박 소방사 등 2명은 쓰러져 있던 시민을

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의 뜨거운 화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재물

더미 속의 시민을 안전하게 구조 후 밖으로 나왔다.

□ 구조한 시민을 현장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한

후에 장비를 탈의하고 나서야 안면부, 목 등에 화상을 입은 것을

인지하였다. 현재 이 소방장과 박 소방사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

받고 퇴원하였으며 통원치료 예정이다.

□ 소방관으로 3년 8개월 재직 중인 박 소방사는 “소방관이라면 누구

나 해야 했던 일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소방관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생

명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

□ 한편 다행히 생명을 구한 시민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

원에서 치료 중이다.

□ 권태미 서울 중부소방서장은 “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

화재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

드린다”며 “소방 직원 모두 시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”라고

전했다.


